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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아침 신관 정문 울타리에 걸린 현수막 ▶ 4.15. 오후 신관 정문 울타리

‘세월호를 잊으라’는 KBS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사측이 끝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철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 KBS 신관 정문 울타리와 본관 가
로수 사이에 세월호 참사 2년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사측은 시설관
리권 등을 내세워 점심 무렵 신관 주차장 입구 울타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떼어냈
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에 앞서 어제(4/14) 오후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현수막 게시
와 관련하여 사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회사는 오늘 아침 
노동조합이 추모 현수막을 울타리에 내걸자 그 이후에야 공문을 보내 회사의 승인 없
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철거를 통보하더니 점심  시간을 이용해 끝내 추모 현
수막을 철거했다. 

  참으로 비정하다. 아니 염치가 없다. 우리 KBS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대못을 박았는가? 유가족의 가슴을 오보로 찢어놓고, 망언으로 후비고, 문전박
대로 멍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해놓고 ‘잘못했다. 반성한다. 잘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관련 TV프로그램 전혀 없어, 특조위 조사도 거부
  하지만 보라! 참사 2년이 넘도록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풍랑도 
비바람도 없던 대낮에 배가 기울어도 구조되지 못한 이유조차 아직 알 길이 없다. 침



▶ 세월호 참사 당시 회사가 KBS 본관에 내 건 추모 현수막
(2014년 4월)

몰한 세월호는 여전히 인양되지 못한 채 바닷속에 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KBS가 자꾸 이제는 ‘세월호를 잊
으라’고 한다. 청문회가 두 차례씩 열려도 TV중계조차 하지 않고, 뉴스에서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게다가 참사 2주년이 되는 올해는 세월호와 관련된 정규 혹은 특집 
프로그램을 KBS TV에선 눈씻고 찾아볼 수 없다.(뉴스와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제외) 
더구나 앞서 노보와 성명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회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마저도 현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철거된 추모 현수막을 인근 가로수 사이로 옮겨 게시한 상태다. 
그런데 이마저도 회사가 구청에 항의 전화를 걸어 불법 현수막이라며 철거를 요청해 
난감해진 구청이 결국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KBS 고대영 사장과 경영진에게 묻는다. ‘잊지 않고 있어요!’라는 추모 현수막이 도
대체 왜 그리 불편한 것인가? 바로 엊그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원인 규명을 지
연시킨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음을 설마 벌써 잊었는가? 
더 이상의 악업은 쌓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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